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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·LG, TFT-LCD 담합 “봐주기”
민주당 송호창 의원, 3000억원 정도 축소 부과 … 법령 무시하고 적용

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6월27일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2006년에 자진신고한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

거래위원회가 최소 33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338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.

송호창 의원은 공정위가 6월15일 공개한 <TFT-LCD 국제담합 의결서>를 분석한 결과, 담합사건의 처리과

정에서 부당한 과징금 감면, 리니언시(자진신고제) 적용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.

공정위는 유럽연합(EU)이 삼성과 LG의 담합행위를 이미 처벌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20%를 감액했고, 담

합기간 생산돼 내부거래된 제품에 대해서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30%를 추가 감액했다.

송호창 의원은 “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2006년 7월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감액

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2006년 12월까지 담합행위를 계속했다”고 지적했다.

또 “처리과정에서 공정위가 법령을 무시하고 리니언시를 부당하게 적용해 삼성전자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

았고 LG디스플레이는 과징금 50% 감액 처분을 받았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

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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